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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<문 대통령은 변창흠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검찰에 명운을 걸고

           신도시 땅 투기사건을 수사하게 하라>

LH(토지주택공사)의 전-현직 직원들이 제 3기 신도시 관련 공적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범죄를 저지른 
일은 해당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을 한없는 절망에 빠뜨리는 반칙과 불공정행위다.

국민들의 분노를 생각한다면 즉시 대대적인 수사로 정확한 진상을 밝혀 관련 거래를 무효화하고 투
기비리에 직접 가담한 LH직원뿐 아니라 관리책임자까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.

필시 대부분 차명 거래일 것이 추측되는 만큼 토지부정거래 수사의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검찰에 수
사를 맡기는 것이 당연한 순리다 성역없는 수사를 할까봐 껄끄러워 하거나 두려워 할 일이 아니다.

국토교통부는 신도시 개발정보의 유출혐의가 클 뿐 아니라 변창흠장관은 이번 투기사태 주범인 LH
의 직전사장으로서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야 할  자임에도 문 대통령이 국토부 중심으로 정부 합동조
사단을 만들어 조사토록 한 것은  덮기위한 셀프조사일 뿐이고 삶은 소가 앙천대소할 일이다.

문 대통령은 취임때부터 입만 열면 공정하고 반칙없는 세상을 부르짖어 왔다  불공정과 반칙의 끝판
왕인 LH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 머리숙여 사죄하고, 변창흠 장관을 즉각 해임하며  검찰에 명
운을 걸고 신도시 투기비리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하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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